










과 를 데리고 간 것은 글을 바라는 그들의 요구에製述官 書記㈎

응하기 위해서이다.79)

조정에서 가운데 품 이하를 골라 뽑아서 를 갖추3文臣 三使㈏

어 보냈다 그들 수행원에 뽑힌 이도 모두들 대단한 문장과.

함께 아는 것도 많았다.80)







부산에 도착하였다 좌수사 이 객사에서 잔치를 베풀. 申命仁㈎

었다 사신이 흑단령을 갖추어 입고 수사와 마주 앉고 일행. 3

의 원역 및 군관 서기가 차례로 좌석을 정하여 을, 花床代饌

받았다 중략 보니 경주 동래 밀양 고을 기생이 풍악을. ( ) , ,

하고 번갈아 춤추어 풍악이 집을 울리고 이 하늘을 흔드軍樂

는데 온 성안이 구경꾼이 천으로나 만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밤중이 되어서야 마치고 성밖 민가에서 유숙하였다.87)

이날 사신 및 일행의 원역들이 객사에 일제히 모였는데 廳舍㈏

가 부족하므로 임시자리를 베풀고 기생과 풍악을 크게 차렸

다 사신과 는 주객의 자리에 갈라 앉고 나머지 사람들. 水使

은 모두 차례대로 좌정하여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상을 받았

는데 매우 융숭한 차림이었다 차로써 술을 대신하여. 9 7盞

의 를 행하는데 누구나 다 머리에 한 가지씩을 꽂,味 禮 菜花



았다 배가 부르도록 상에 가득한 음식을 먹으며 임금이 주.

는 것을 영화롭게 여기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

로 나그네의 괴로움을 아주 잊었다 이 끝난 뒤에 수사. 公宴

가 을 이어서 베풀었다 여러 풍악이 교대하여 연주되고.私宴

여러 춤이 일제히 벌어졌으며 청사초롱이 벽마다 걸려 있어

마치 대낮과 같고 상 위에 벌여 놓은 화병은 완연히 봄동산,

과 같아 또한 하나의 기이한 구경거리였다 밤중이 되어서야.

마쳤다.88)



세 사신이 같이 로 가서 각기 탈 배에 올라가 그 제작한船所㈎

모양을 살펴보니 자못 견고하게 되어 에 비교하면 조금戰船

컸다.89)

이날 가 등 명을 거느리고 왜관으로부62禁徒倭 通事 沙工倭㈏

터 나와서 도해선 척의 길이 넓이 높이와 돛대를 일일이4 , ,

재고 또 을 저곳으로 내려서 미진한 곳을 보는데 이것을蛭釘

이른바 이라 한다.點船 90)

를 하였는데 예조의 속에 관백의 이름자가 있國書 査對 書契㈐

어 에忌諱 저촉되고 말을 만드는 사이에도 가 틀리는 것節侯

이 있으므로 즉시 문질러버리고 사유를 갖추어 하였다.狀聞 91)

수역당상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왜관에 가서3 2上判事 裁判㈑

등을 만나 인사를 하였다 이어.倭 護行正副官 都船館守倭ㆍ ㆍ

배타는 날짜와 사신 일행의 사람수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등

의 일을 말하고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치고 동래객사로 돌아,

왔다.92)

삼사가 객사에 함께 모여서 예단 복물을 고쳐 쌌다, .㈒ 93)





겹겹이 쌓인 물결과 놀란 물결 속에 목숨이 털끝과 같으니, 神

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무사히 건너겠습니까 감히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받든 일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은. 神

우리를 보우하사 풍백에게 분부하여 속히 순풍을 주시어 사나운

풍파를 물리치고 고래를 엎드리게 하며 이무기와 악어가 도망쳐

피하여 돛을 달고 닻을 들어 눈 한 번 깜짝할 동안에 천리를,

가게 하여 주소서 지체도 없고 걸림도 없이 안전하게 바로. 扶

에 도달하고 날을 헤아려 배를 돌리게 하소서, .桑 96)

부산의 아래에서 배를 출발하였다.永嘉臺㈎ 98)

배안에서 와 등을 바라보니 마음과 혼이 날고永嘉臺 太宗臺㈏

솟구쳐 능히 스스로 걷잡을 수 없었다 누선에 올라앉아 독.



축관과 함께 술을 한 잔 마시고 서로 축하하였다 뱃사람들.

이 모두 뛰고 춤추며 힘을 다하여 노를 흔들었다.99)

연일 숙소에 있는데 바닷가의 더운 독기가 옷과 이불에 가득하



였다 남풍이 뱃길을 막아 가 괴로웠다 때로 세 들과. .客懷 書記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데 이 을 부르기가, 成汝弼 韻

바쁘게 대꾸하여 더러는 수십 이 되기까지도 하여 빠르기가韻

마치 북채로 북을 치면 소리나듯 하였다 시는 모두 이어서. 散草

기억하지 못한다.101)

이제야 땅 끝난 곳에 닿았는데 이 행차 아직 끝난 게 아니라네/

봉래산은 만리나 멀고 푸른 바다에는 한 조각 배만 떠 있네/ / /

비록 뗏목 타야할 곳이라 해도 나라를 떠나는 근심만 없기를 바/

랄 뿐 아침에 와서 양 귀밑머리/ 어루만지다 문득/ 갯버들 보



니 놀라워라 벌써 가을이구나.102)

조반 후에 에 앉아 일행 군관으로 하여금 두 패로 나누東軒㈎

어 활을 쏘게 한 뒤 이긴 편은 상을 주고 진 편은 벌주를,

마시게 하였다.103)

의 주인 가장 풍류가 있어 날 위해 높은 누각에 화려/萊州㈏

한 잔치자리 베풀었네 의 기생 비단옷 입고 춤추며/ /萊州

손님을 대하여 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 지극히 애/萊州歌

처로우니 그대에게 의 술잔 다 마시길 권하네/ .萊州 104)



동문나 십니가셔 충녈 가니 숑쳔곡 뎡장군의 비/  

문일셰 충녈을 감격 야 공경 야 고 우리길 각 니/ /    

괴루 금 소냐.  105)





산 모양은 거의 가마솥 같고 성문은 바다를 향해 열렸네/ /㈎

민가는 옛날의 가칠메 빼어난 경치는 태종대 섬들은 하/ /

늘 멀리 이어져 있고 파도는 땅을 삼킬 듯 몰려오는데/ /

사신들 머무는데 날만 지체되니 올라서 구경하며 함께 서/

성인다네.110)

낮에 과 함께 부산 의 에 오르니上使 從事官 甑城 砲樓 海門㈏ ㆍ

은 넓게 통하고 고깃배는 점점이 떠 있다 밖에 아물. 絶影島

아물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으므로 지방사람에게 물으니 이“

는 로 맑은 날에는 이처럼 똑똑히 보입니다 라고 하였”對馬島

다.111)



에 묵으면서 이별이 애석하여 그대 나를 전송하려 하/賓館㈐

늘 끝닿은 데까지 멀리도 왔네 보다 깊은 정을 뉘라서/ 膠漆

떼놓으리 이 다해도 술잔은 다시 더디게 돌아가네 푸/ /興

른 바다에 비는 개어 가는 배 아득하고 붉은 성에 바람 급/

한데 피리소리만 슬퍼구나 내일 아침 돌아보면 거리가 천리/

나 되겠지만 꿈에라도 서로 만나 그리움을 위로하세나/ .113)

머리 북과 피리소리 청초한 가을날 도호부 은 큰바/城 行營㈑

닷가에 있네 이번 걸음 풍파 없이 잘 다녀오리니 작별하/ /

는 친구들아 깊은 시름일랑 하지 말게 먼 산에 안개 걷히/

자 봉우리 솟아나고 포구 가득 밀물이 넘쳐 땅이 둥둥 뜨/

려하는데 어느날 서울에서 다시 만날거나 석양에 홀로/ /

에 기대노라.鎭東樓 114)



아름다운 피리소리 밤중에 들리는데 봄 깃발이 바닷가를 둘러/

있네 고래가 내달리니 물결이 급한 줄 알겠고 이 날개/ / 大鵬

를 치니 마치 구름이 드리운 듯 웅장한 은 북두칠성과 남두/ 劍

칠성을 찌르는데 사신의 뗏목은 날짜만 허비하고 있네 갈/ /

길은 먼데 만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 떠날지 기약할 수 없/順風

다네.115)

동래부사의 몸종인 은 어느날 을 가는 를 미행하다鄭穆 夜行 府使

부사가 에 이르러 이긴 한데 역적 바위가 영도( ) “和 華 池山 明堂



앞에 있어 역적밖에 날 수 없다 고 한탄하는 것을 몰래 엿듣는”

다 며칠 후 은 부사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하. 鄭穆

여 아비 정문도의 묘를 했다 그후 도깨비들이 이 들어.移葬 金槨

갈 자리에 거적떼기가 들어갔다며 무덤 파헤치기를 계속하자 보

리 짚을 곱게 엮어 넣음으로써 를 면하고 무덤을 쓸 수 있게禍

된다 묘를 쓴 사나흘 후 벼락이 영도 앞에 있는 역적바위를 쳐.

서 부수어버린다 정목은 동래부사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공부.

한 후 동래부사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후 자손 중에 정승판서,

가 많이 배출되었다.117)

에 의 조상도 이 산에 장사지냈다 하나 지금舊傳 對馬島主 宗氏

은 그 곳을 알 수가 없다 가 말하기를 의 자손은 큰. “術士 鄭氏

벼슬을 받은 자가 많고 역시 대대로 를 세습하니 그, 宗氏 島主

귀함이 서로 비슷하다 고 하였다” .118)



에 가 보았다 소나무와 전나무 꽃과 대나무가. ,華池山 萬世菴

다투어 빼어나 산에 가득하다 앞으로 평야가 놓여 있고 밖으로.

는 큰 바다가 흐른다 뜰 앞에 있는 귤나무가 푸른 잎은 성기고.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암자의 북쪽 기슭은 바로 옛날.

본부의 의 묘이다 이 으로부터 구불거리.戶長 鄭文道 地脈 華池山

며 들어와서 우뚝 솟았다가 빙돌아 다시 하나의 긴 을 이룬乳穴

다 이 야무지게 맺히고 과 는 몇 리를 휘감는다. .明堂 靑龍 白虎

의 물은 빙빙 돌아서 동구로 나가다가 다시 를 돌아 바內堂 白虎

다로 들어간다 앞 뒤 도와주는 산들이 옹위하고 벌여 있는데.

큰 바닷물 한 줄기가 특히 명당에 조회하는 듯하다 앞에는 큰.

들이 펼쳐져 있고 외청룡 외백호는 큰 산이 내달아 있어 숨어,

누워 있는 용과 쭈그리고 있는 범과 같다 바다 속의 는. 絶影島

그 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이 의 기이한 모양이다 일찍.外案 墓

부터 익히 듣기는 하였지만 한 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올

라가 보니 과연 거짓이 아니었다.120)



동래부는 의 동남쪽 큰 바닷가에 있다 여러 섬과 암초들이.靑丘

구름과 안개 사이로 곳곳에 들어서서 파도에 씻기며 웅크린 이,

무기나 고개 쳐든 사자 노한 의 등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 大鵬

는데 몰운대 해운대 영가대 등이 있어 이를 세 가지 절경이라, ,

한다 지명을 라 끌어대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한다. .蓬萊 121)



1) 永嘉臺

중추 팔월에 하늘이 큰 파도를 일으켰으나 우리가 가진 큰/ /

배는 고요하게 떠 놀라서 흔들리지도 않으니 배가 아니라/ / /

집일세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새로 판 항구를 보아라 바닷/ / /

물은 도도히 흘러 항구를 이루었고 넓게 퍼진 육지에는/ / /

배도 다닐 수 있네 이는 공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공이요/ /

정녕 하늘의 공이요 우리 공의 힘이 아니니라/ .123)



황산 말 가라타고 영가 올나가니 동남의 요튱 이오/ ( )要衝 

의 인후 로다 셩지 도 금탕 이오 여염도 장( ) ( ) / ( ) ( )海 咽喉 城池 金湯

시고 왜관과 절영도 팔댱처로 환포 고 그밧근 무/ ( ) /環抱  

변 양 하 의 다하잇고 그안은 호슈처로 안은 고( ) /無邊大洋  

광할 다. 124)

사절 또한 머물며 모두 흠뻑 취했는데 뱃노래로 장차 출발하/

려니 문득 슬픈 마음이 이네 부상 무성한 섬은 끝이 없는 길/

인데 이번 가면 해 지나 가히 돌아 올 수 있을까/ .126)



간의 작은 누각을 높은 위에 지었는데 형세가 하늘 가운8 墩臺

데 솟은 것 같았다 그리고 거북이가 엎드린 것 같은 영가대의.

모양은 사방에서 보아도 똑같아 저절로 의 별천지를 이루었仙境

다 옛날 이. 王禹偁 로서 오히려 나 를 압도한小竹樓 薺雲樓 落星樓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저 와 도 에서는 이름난. 嶺南樓 朝陽閣 道內

누각이지만 여기 영가대에 첫머리를 양보함이 마땅하다. (東州 李

이 절경이라 말했는데 정말 좋은 경치인 것이다) , .敏求 公 127)

2) 沒雲臺



호탕한 바람과 파도 천리 만리에 이어졌는데 하늘가 외로운/

는 흰구름에 묻혔네 부상에 돋는 새벽 해는 붉은 수레바퀴/臺

같아 항상 신선이 학을 타고 온다네/ .130)

배를 타고 몰운대에 가서 조용히 유람하고 절영도의 왜관 앞㈎

을 지났다.131)

제술관 및 서기와 함께 다대포 몰운대에 갔다가 해가 저물어㈏

서야 돌아왔다.132)



남문을 다라셔 물운 가니 평지의 뇽 야/ ( )行龍    

봉 나히 니러셔셔 달무리 로처로 바다 처시니( ) / /峰    

우의 올나안 좌우 도라보니 바둑처로 버린섬이 예( ) /臺  

도잇고 제도잇셔 형형 으로 긔긔괴괴 야 괴셕 갓튼/ / ( )怪石 

것도 있고 소라갓튼 것도 잇다 창망 우연 밧긔 만산/ ( ) (禺淵 萬

이 은영 다 심 듕 이 보고 손등치고 탄 되) ( ) / /山 隱映     

관동구군 좃타 나 이런 못보앗 우리나라( ) /關東九郡    

산 듕의 제일이라 리로다 광할 고 통창키는 운 만( ) /海山    

못 여도 긔묘 고 절승키 마이낫다 리로다/ .    133)



3) 海雲臺

의 동쪽 리에 있다 산이 바다 가운데로 누에의 머리처럼18 .府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겨울에 푸른 이, 杜冲 松杉 蔥籠ㆍ ㆍ

사철 한결 같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동백꽃이.

땅에 쌓여서 관광객이 타고 오는 말굽이 이나 빠진다고3-4寸

한다 남쪽으로 를 바라볼 수 있다 신라의 최치원이 일. .對馬島

찍이 를 쌓고 하니 옛 자취가 아직 남아 있다 최치원은.臺 遊賞

를 이라 하였다.字 海雲 136)

幈



해 저무는 산비탈 하늘 밖 외로운 구름 최치원이 당시에 여기/

에 머물러 드디어 바닷가 평범한 땅을 인간세상 제일의 기/ /

이한 곳으로 바꾸었네.141)



동래에 해운대 몰운대 두 가 있는데 몰운대는 오른, ,臺 多大津

쪽에 있고 해운대는 좌수영 왼쪽에 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서.

로 이것이 낫다느니 저것이 낫다느니 하여 자못 영남루가 촉석

루보다 낫다느니 촉석루가 영남루보다 낫다느니 하는 것과 같,

았다 대개 몰운대는 앞에 벌여 있는 작은 섬들이 아늑하게 아.

름답고 고와서 마치 아름다운 여자가 화초밭 속에 화장하고 있

는 것 같고 해운대는 대 앞에 암석이 면을 둘러싸서 층층 나, 3

고 굽이쳐 천명 쯤 앉을만 했으며 전면이 광활하여 마치 대마도

와 맞대고 중간에 한 가지 물건도 가린 것이 없으니 마치 헌칠

한 장부가 흉금을 드러내 놓고 천만 가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과 같다.143)



의 남쪽 리에 있다 절영도의 동쪽 바닷물이 돌아가는데 서30 .府

쪽에 돌다리가 하나 있어 놀러 오는 사람들이 겨우 통할 수 있

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태종이 활을 쏘아 과녁을 맞힌 곳.

이므로 태종대 라 하였다고 한다 가뭄이 든 해는 비가 오기를‘ ’ .

기원한다.145)



신선의 가마 어느 해에 이곳에 오셨던고 지금까지 이 높/ 神物

은 를 보호하네 구름 사이에 이따금 과 의 소리가 들/臺 笙簧 鶴

리는 듯 하니 아마도 가 호종했다 돌아옴인가/ .枚皐 149)



이 날은 바로 왜관에 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와 무리. 李錫予㈎

를 만들어 에 들어가 피차간에 시장을 여는 것을 살펴보倭館

았다 교활한 왜인들이 물건을 검사하여 물리치고 사지 않는.

꼴이란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다.152)

연경 저자엔 비단과 낙타가 많다더만 초량엔 오늘 아침 비/㈏

단 돛이 많구나 배 위에서 매번 오랑캐아이 춤을 보는데/ /

언덕 위에 드문드문 북객의 노래소리 들리네.153)





풍뉴 마 후의 복 굿 보 삼십명 포잠( ) / (生鰒 瓢潛      

이 일시의 옷살 고 허리의 망 차고 노 뒤웅 야) / ( )漢 櫓   

억만장 풍도 듕의 것구로 여드러 흐로 머/ ( ) ( ) /億萬丈 風濤  

리가고 하 노 발이가지 헤음 야 가 샹 이 고리 모양/ ( )像   

일다 복을 가지고 뒤웅의 걸머듸여 호흡을 두루고셔/ /  

다시 드러가니 무섭고 불샹하야 심골 이 놀납도다 인인/ ( ) /心骨

군 보 되면 복을 먹을소냐( ) .仁人君子   158)











。




